
2010년01월20일 수요예배 간증문 정명심목사 마음 단속하라. 

    

 

안녕하십니까? 

대구 스타교회 정명심목사입니다.

저는 2002년 노방전도를 통해 

섭리에 왔습니다.

섭리에서 모델 활동을 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기도 중 마음의 음성을 적어보았고, 12월부터 

적은 것을 선생님께

분별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저의 한계에 부딪혀 수없이 울기도 했고, 마음의 음성을 내 주관이라 여기고 포기도 했습니

다.

하지만 끝까지 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시 적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말씀을 받기위해 특별히 많은 조건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철야조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식조건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정답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주일, 수요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위대함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의 몸소 실천하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나왔던 예수님과 통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하라.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위로해드려라.

·하나 하나 낱낱이 회개하라.

·진실된 사랑 고백하라.

그리고 감동이 될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

까?



그러나 환경, 시간, 사람의식 등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들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나중에 기도 해야지’ 

했는데,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았던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대화하자’고 부르시는 때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도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던 때에 예수님께 서 주셨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계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목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 시골 산골짝에 쳐박혀 살지라도, 

정말 작은 사명을 할지라도, 

신랑과 신부가 날마다 대화하며 살듯 예수님 모시고 대화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이순간도 

고백 드립니다.

저 같이 부족한 자에게 말씀해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 감격 드립니다.

마음 단속하라.

작성일 : 2010. 1. 19. (화)

작성자 : 정명심 (대구 스타 교회)

* 이번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 단속하라’ 하셨는데, 

저의 개성에 맞게 깊은 대화 하자고 간구 드렸을 때 2010년 1월 19일 예수님께서 주신 말

씀입니다.

너의 마음 단속하라 했다.

마음 단속치 않으면 너의 마음에 

강도 든다.

강도는, 나 외에 모든 자를 말한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너는 절도 당한 자요, 

단속치 못하여 사랑을 뺏긴 자다.



나는 마음 단속을 잘하는 자 가운데 언제나 거하고 있노라.

나를 뺏기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나 없으면 천국의 티켓을 거머쥐지 못하노니, 

나를 너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 

조금도!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라.

나를 잃는 자, 천국도 구원도 인생도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 인생이노라.

나를 잃고, 모든 것을 얻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나를 너의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섬기고 

절대 뺏기지 않게 마음 단속하고 자물쇠로 잠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라.

나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

나는 절대 뺏겨서도 절대 놓아서도 안 되는, 

너의 구원주! 구세주노라.

(예수님, 단속하라는 말은 참는다는 것인가요?)

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의 그릇에 나만 담는 것이다.

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만 허락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만 열어준다는 것이다.

정조를 지키는 것이다.

문단속하여 절대 따주지 말아라.

나 외에는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다.

너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필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라.

구별하지 못하는 날! 사탄 침범이다.

너무 교묘하여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꼬이고 속이고 미혹하는 잡것들! 

너는 싸워 이기려거든 나의 말씀에 우뚝 서라.

좌우에 날선 검으로 분별하여 쪼개어 내어라.

너를 사랑하여 염려하노라.

진리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면,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

사랑아, 나 걱정시키지 말고 든든하게 배워 익혀라.

너를 사랑하노라.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바다 한가운데 나룻배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배에 노가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절대 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마음이 노와 같은 역할이다.

마음으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움직인다.

이곳저곳, 이 일 저 일, 나의 일, 너의 일.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엔진 역할이다.

마음이 키 역할이다.

마음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자요, 있어도 없는 자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마음으로 조준한다.

마음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나와 대화한다.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자유의지! 마음의 방향 잘 잡아야 섭리 끝까지 간다. 나를 

만난다.

너희의 목적지! 천국에 간다. 잘 알겠느냐?

그래서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의 마음 나에게 온전히 다오.

자유의지인 너의 마음까지! 나에게 다오∼. 더욱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리.

마음의 중요성 알겠니?

알았으면 실천하라.

나는 누가 실천하는지 보노라.

최첨단 나의 정신, 나의 마음으로 거듭나라.

나는 변함없는 정신을 가졌으며, 빠르고, 더욱 이상적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다.

비상한 두뇌를 가졌노라. (아멘)

하늘의 뜻과 방향도 아노라.(아멘)

나로 거듭나라. (아멘)

나의 정신과 마음 받아라. (아멘)

사랑해서 주노라. (아멘)

너희의 사랑 나 예수가.

 


